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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영혼의 영수증

내 용

밤새워 쥐어짠 내 머리속의 별들

카페인과 맞바꾼 한 줄의 멜로디

픽셀 하나, 단어 하나 공들여 쌓은 탑

내 영혼을 믹서기에 갈아 넣은 결정체

근데 넌 마우스 딸깍, 가벼운 손짓 한 번

참 쉽도고 뻔뻔하지

출처는 증발하고 이름은 교묘히 둔갑해

내 피 같은 자식들이 네 솜씨로 둔갑하는 마술

보이지 않는다고 공짜인 건 아니야

무형의 바다에도 엄연한 주소지가 있지

저작권, 그건 옹졸하게 친 울타리가 아니라

창작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최소한의 산소호흡기

가치에는 대가를, 땀방울에는 존중을

남의 밭에서 서리한 과일은 결국 썩기 마련이니

이제는 네 머릿속의 씨앗을 직접 심어보는 건 어때


